
동국무역 총 7788억원 출자전환
채권단 , 전환사채 4500억원에 2005년까지 2900억원 출자전환

동국무역의 채권 총 7788억원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 2002년 10월 채권단에서 합의될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이미 출자전환된 전환사채(CB) 4550억원과 함께 추가로 채권

2900억원을 2005년까지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등을 담은 채무재조정안이 10월 최종결의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9월17일 이사회를 열고 캠코가 지닌 880억원의 동국무역 워크아웃채권을 출자전환하

는 방안을 내부결의했다. 캠코 이사회는 내부결의안을 가지고 9월말 열리는 경영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

다.

캠코는 이사회에서 통과된 만큼 경영관리위원회에서도 출자전환과 관련해 큰 문제가 없이 승인되면 9월 안

으로 채권단회의에서 출자전환 방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10월 결의될 출자전환금액은 총 2900억원으로 △캠코 880억원 △LG투자금융 180억원 △우리금융 110억원

△산업은행 1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동국무역 채권단은 출자전환 결의에 필요한 채권자동의비율 75%를 넘지 못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확

정짓지 못했다.

9월말 열리는 캠코 경영관리위원회 최종결의에 따라 채무재조정 채권자 동의비율은 90%에 달할 전망이어서

동국무역 채무주재조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2005년까지 6000억원의 잔존 채무도 유예해줄 계획이다. 이자감면 혜택도 줘 2003년까지는 우대금

리에서 5%p, 2005년까지는 우대금리에서 4%p 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국무역 기존 대주주는 15대1 감자(자본금을 줄이는 것)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30%인 지분율이 출자전

환 후 0.2%로 줄어들게 된다.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은 2002년 6월 7788억원에 대한 출자전환과 동등감자를 골자로 한 채무조정안을 만

들었지만 대주주 차등 감자 여부와 무담보채권자 출자전환 규모를 놓고 채권단간 이견을 보여 그 동안 조정안

이 가결되지 못했다.

또 동국무역 채무재조정에 걸림돌이었던 감자문제에 대해 소액주주는 6.25대1 비율로, 대주주에 대해서는 15

대1로 차등 적용하는 대신 대주주인 백욱기씨 조카 백문현 이사회 의장을 그대로 유임시키기로 했다.

채권단의 채무조정안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동국무역은 앞으로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

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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